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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임신부  626-215-7224 

전교수녀  213-804-9151 

평협회장  310-408-1443 

연령회장  310-749-8942 

사 무 실  310-326-4350 

주일미사 

주일전날저녁 오후 7시 

평일미사 

월,화 미사없음 

아침미사 오전 7시 30분 수 오후 7시 30분 

가족미사  오전 9시 30분 목,금 오전 9시 30분 

교중미사 오전 11시 신심미사 첫 토요일 오전 9시 30분 

고해성사 평일ㆍ토요일 미사 30분 전 

(나해) 연중 제29주일 

   명상에 잠겨 영혼이 하느님과 홀로 머물 때면 마치 

밖으로 흘러넘치려던 마음의 샘물이 한 손에서 다른 손

을 거쳐 다시 안으로 흘러들어가 하느님과 함께 머물게

라도 할 듯 손과 손이 절로 깍지낀다.  이것은 자신을 

거두어들이는 동작, 숨어 계신 하느님을 간직하는 동작

이다.  “하느님은 내 하느님, 나의 하느님의 것, 그리고 

우리는 안에 함께” 머문다는 표현이다.  무슨 큰 어려움

이나 아픔 같은 것이 안으로부터 북받쳐 터져나오려 할 

때에도 마찬가지이다.  손에 손이 얽히면서 영혼은 자

신을 다스려 가라앉힐 때까지 그 안에서 몸부림친다.  

그러나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하느님 앞에 서

는 자는 두 손을 펴서 마주 대어 합장한다.  수신과 숭

배를 말하는 자세이다.  겸손하고 차분하게 말씀을 아

뢰는 한편 귀담아듣는 경청의 자세이다.  자기 방위에 

쓰이는 손을 고스란히 묶어서 하느님 손 안에 바치는 

것은 항복과 봉헌의 표시이기도 하다.  

   때로는 영혼이 환희와 감사에 넘쳐 하느님 앞에 활짝 

피어 노래를 부르는 적도 있다.  또는 그리움에 못이겨 

부르짖는 수도 있다.  그럴 때면 우리는 두 손과 팔을 

펴듦으로써 그 심정을 한껏 호소하기도 하고 애타는 마

음을 축이기도 한다. 

손 (2) 

화답송  Responsorial Psalm   

 

◎ 주님,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.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시편 33, 4-5. 18-19. 20과 22)  

○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,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.  

   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. 그분의 자애가 온 땅 

    에 가득하네. ◎ 

○ 보라,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, 당신 자애 

    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.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

    건지시고,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. ◎ 

○ 주님은 우리 도움, 우리 방패.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    

    리네. 주님,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, 당신 자애를  

    저희에게 베푸소서. ◎  

◎ Lord, let your mercy be on us, as we place our  

    trust in you.              (Psalms 33:4-5, 18-19, 20, 22) 

○ Upright is the word of the LORD, and all his works  

    are trustworthy. He loves justice and right; of the  

    kindness of the LORD the earth is full. ◎ 

○ See, the eyes of the LORD are upon those who fear 

    him, upon those who hope for his kindness,  

    To deliver them from death and preserve them in  

    spite of famine. ◎ 

○ Our soul waits for the LORD, who is our help and  

    our shield. May your kindness, O LORD, be upon us  

    who have put our hope in you. ◎ 

사무실 업무시간 

월,화,토 휴무 

수,목,금 8:30am - 4:30pm 

주일 8:30am - 1:30pm 

입당 : 271   파견 : 438 



 

본당 소식 

▶ 요셉회 모임 

    일시 : 10월 27일(주일), 교중미사 후 

    장소 : 강당 

  

▶ 10월 M.E. 쉐어링 (사제의 달) 

    일시 : 10월 27일(주일), 오후 6시 

    장소 : 강당 

 

▶ 독서자 교육과 모집 

    다음 내용으로 전례 독서자에게 필요한 발음, 

    발성, 읽기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

    아울러 새 독서자들을 모집합니다. 

    관심있는 분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 

    일정 : 10월 13일(주일) ~ 11월 3일(주일),  4주간 

    시간 : 오후 12시 20분 (신청자에게 점심제공) 

    장소 : 성전 

    교재 : 매일미사책 9월호 

    강사 : 위진록 베드로  

    문의 : 전례부장 조영우 스테파노  ☎ 310-951-9370 

                    

▶ Virtus Training 

    일시 : 11월 3일(주일), 오후 2시 - 5시 

    장소 : 강당            

    대상 : 주일학교 교사와 봉사자, 사목위원 

    문의 : 주일학교 교장 송현지 레이첼  ☎ 310-658-4489 

     

     

      

      

      

 

 

우리들의 정성 

▶ 성당 건물 1층 페인트 공사  

    기간 : 10월 20일(주일) 오후 2시 - 10월 25일(금)  

    페인트 공사기간동안 건물 교실 사용이 제한됩니다. 

     - 1층 : 21일(월) - 25일(금) 사용불가 

     - 2층 : 23일(수) 저녁 6시 부터 사용가능 

     - 20일(주일) 한국학교 수업은 그대로 진행됩니다. 

     - 공사기간동안 사무실 업무시간은 변동없습니다.  

     - 다음 주 미사는 변동사항없이 진행됩니다.  

 

▶ 남가주 한인성당 합동위령미사 

    일시 : 11월 9일(토), 오후 12시 30분 - 3시 

    장소 : 홀리크로스 묘지 

    참가신청 : 10월 20일(주일)까지 사무실에 신청 

                    레지오 단원은 각 쁘레시디움에 신청합니다. 

 

▶ 공방 건물 철거 공고 

    지금 사용하지 않는 공방 건물과 주위 시설을 10월 말  

    철거할 예정입니다.  

    공방 안에 버려둔 개인 물품을 기한 내에 찾아가십시오. 

   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철거시 모두 폐기처분 합니다.    

 

▶ 연령회 위령기도책 반납요청 

    백삼위 성당 소유 ‘위령기도’ 책을 사사로운 목적으로  

    가져가신 교우분들은, 모두 성당사무실에 즉시 반납해  

    주시기 바랍니다.  

 

 

 

 

 

 

            

교  무  금  $      5,480.00  

주일헌금  $      2,884.00  

감사헌금  $      1,050.00  

합      계  $      9,414.00  

강규영  경철호 김병조 김재동 김종렬 김찬구 

민성원 박진숙 방정복 신순철 유기성 윤미애 

이경태 이근태 이일길 이재용 이항우 이혜숙 

조준제 채미정 최진수  황영선   


